
LG생활건강, 김명자 환경장관 사외이사 영입

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화장품 및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LG생활건강의 사외이사를 맡게 된다.

LG생활건강은 2003년 3월2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김명자 전 장관을 3년 임기의 사

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.

김명자 전 장관은 1999년 6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3년 8개월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

냈다.

LG생활건강이 김명자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과거 숙명여대 건강·생활

과학연구소 소장,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, 경실련 환경시민연대 연구위원 등을 포함해

장관직을 거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데다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

지 개선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그러나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거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이

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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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자 전 장관


